
- 1 -

업무개시명령 즉시 중단하고, 안전운임제 재협상하라
남 국 현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 요 약 》
■ 안전운임제 현황
 m 22년 6월 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 때 운영 중인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 및 품목확대 등의 

논의에 합의한 바 있으나, 정부가 약속한 입장을 번복하자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운임결정으로 낮은 운임과 장시간 운행환경에 

처한 화물차주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도입함

■ 안전운임제의 영향 및 정부대책의 문제점 
 m 안전운임제 도입이후 BCT(시멘트운송) 차주의 월평균 순수입은 117.7% 증가하였고, 트

레일러 차주는 16.1% 증가하였으며, 전체 차주의 운행일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냄 
  - 화물차주의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있고, 안전운임제 도입으

로 모든 화물차주의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냄
  - BCT 차주의 시간당 임금은 5,600원에서 13,700원으로 144.6% 증가하였고, 최저시급 이

하 임금에서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게 됨

 m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안전사고 감소의 효과가 없다고 무효한 제도라고 주장하는데, 안전
운임제로 인해 화물운송시장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임

  - 운송거래단계가 3단계(50%p감소)에서 2단계(51.8%p증가)로 축소, 차주 주선료 감소(70.2%)
  
■ 정책제언 
 m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중지하고, 화물연대와 협상을 재개하여야 함 
 m 화물연대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중재역할 필요
 m 업무개시명령을 제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 발의  
 m 안전운임제 도입 후 운송료, 주선료, 거래단계 등 화물운송 구조가 재선되어 제도유지 필요
 m 산업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화물차주의 소득수준을 개선함
 m 화물운전자를 위한 안전사고관리 매뉴얼 정비 및 시스템 구축
 m 고속도로 휴게소 내 화물차주의 휴게공간 마련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 강화
▶ 키워드: 안전운임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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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운임제 현황

 m 22년 6월 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 때 운영 중인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 및 품목확대 등의 논의
에 합의한 바 있으나, 정부가 약속한 입장을 번복하자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m 안전운임제 개요
  -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운송료

를 보장하는 제도임
    ⦁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운임결정으로 낮은 운임과 장시간 운행환경에 처한 화물차주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도입함
  - 안전운임은 국토부가 매년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고, 위원회는 국토부가 추

천하는 대표위원 4명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이 각 3명으로 총 13명으로 구성 

                                            <표 1> 안전운임제 개요

 m 화물차 운송시장 기본구조
  - <그림 1>과 같이 화물차 운송시장은 화주(기업), 운송업체, 운송주선업체, 개별 지입차주의 

상호관계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임 
    ⦁ 화주는 운송업체와 직접 거래하거나 운송주선업체를 통하여 위수탁 차주에게 물량을 제공하는 

거래구조를 형성함
    ⦁ 운송업체는 직영차량 및 위수탁 계약을 맺은 차량을 소유한 업체로서 자체적인 물량확보가 곤란

할 경우에는 운송주선업체를 통해 화물 운송계약을 맺음
    ⦁ 운송주선업체는 화주의 화물을 운송업체나 개별 지입차주에게 주선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서 양

쪽으로부터 주선료를 받고 화물정보서비스를 제공함
    ⦁ 개별지입차주는 운송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운송거래의 최하부에서 운송서비스를 담당하고 있

고, 개별지입차주에 의해 운행되는 차량규모는 전체 영업용 화물차 운행 대수의 80~90%로 추산됨
    ⦁ 운송거래구조는 각 단계에서 주선료가 차감되어 최하부의 지입차주가 받는 최종운임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지입차주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은 시장불안과 갈등요인으로 작용함

구분 내용

운임종류

 - 안전운송운임: 화주(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가 운수사업자(물류기업)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임

 -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운임

도입품목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시행기간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3년간)

위반 시 처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시 과태료 500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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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업체는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로 구분되고, 일반화물과 용달화물은 서비스범위가 각
각 지역 간 운송과 지역 내 운송으로 구분되나 개별화물은 두 범위를 혼합하는 운송서비스임

    ⦁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의 업체수는 2020년 기준 각각 18,224개, 66개, 283개로 조사되었
고, 종사자수는 각각 192,852명, 62,233명, 106,530명으로 일반화물 차주의 종사자수가 가장 많음

          <그림 1> 화물차 운송시장 기본구조                <표 2> 화물차 운송업체수 및 종사자수(단위: 개, 명)

                     

                       

2. 안전운임제의 영향 및 정부대책의 문제점

 m 일반화물차주의 근로여건
  - 안전운임제 도입이후 BCT(시멘트운송) 차주의 월평균 순수입은 209만원(’19년)에서 455만

원(’21년)으로 117.7% 증가하였고, 트레일러 차주는 341만원에서 396만원으로 16.1% 증가
    ⦁ 카고형 8톤미만 차주만 3.9% 증가하는데 그쳤고, 전체 차주의 순수입은 평균 24.8% 정도 증가

                     <표 3> 일반화물차주의 차종별 순수입, 근로시간 및 임금(단위: 만원, 일, 시간)           

                             

  - 컨테이너 셔틀을 운행하는 차주의 월평균 운행일수는 ’19년 24.4일에서 ’21년 22.2일로 2.2일 
감소하였고,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전체 차주의 운행일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냄

구분 년도
컨테이너

BCT 탱크로리
카고형 기타

트레일러컨테이너 셔틀 8톤미만 8~12톤 12톤이상

월평균

순수입

2019 341 293 209 414 304 277 297 312

2020 373 265 449 476 315 325 353 395

2021 396 354 455 493 316 345 384 408

월평균

운행일수

2019 22.3 24.4 24.4 22.2 22.3 23.5 22.5 23.4

2020 22.1 23.4 24.1 22.4 21.6 23.7 22.9 23.5

2021 22.3 22.2 23.8 22.0 22.1 23.3 22.9 23.2

1일 평균

근로시간

2019 13.1 13.2 15.4 11.2 11.9 12.8 12.7 12.9

2020 13.1 13.4 14.7 10.5 11.4 12.4 12.5 12.7

2021 12.4 12.3 14.0 10.6 10.9 12.0 11.6 12.3

시간당

임금

2019 1.17 0.91 0.56 1.67 1.15 0.92 1.04 1.03

2020 1.29 0.85 1.27 2.02 1.28 1.11 1.23 1.32

2021 1.43 1.30 1.37 2.11 1.31 1.23 1.45 1.43

자료: 화물운송시장 동향보고서, 교통연구원

구분

전세가율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업체수 종사자수업체수종사자수업체수종사자수

2017 13,831 178,946 45 57,140 339 82,126

2018 16,211 183,199 49 59,354 391 94,088

2019 17,179 186,518 54 60,973 290 101,114

2020 18,224 192,852 66 62,233 283 106,530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 4 -

    ⦁ 전체 차주의 월평균 운행일수는 평균 0.4일 감소하였지만, 일반화물차주의 평균 운행일수는 22.7일로 
산업별 전체 근로자의 근로일수 평균 19.1일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21년 전체 차주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1일 평균 8시간 근로하는 일반 근로자
에 비해 장시간 근로하고 있고,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BCT 차주의 근로시간이 1.4시간 감소함  

    ⦁ 카고형 12톤 이상 차주는 1.1시간 감소하였고, 모든 차주의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냄 
  - BCT 차주의 시간당 임금은 5,600원에서 13,700원으로 144.6% 증가하였고, 하지만 ’21년 최저시

급 8,720원에 비교하면 최저시급 이하 임금에서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게 됨  
    ⦁ ’21년 전체 차주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14,500원으로 ’19년에 비해 4,000천 원 정도 증가하였고, 

장시간 노동과 사고위험성, 야간운행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비하면 임금수준이 저평가된 상태임

 m 개별화물차주 및 용달화물차주의 근로여건
  - 안전운임제 도입이후 개별화물차주(3~5톤)의 월평균 순수입은 246만원에서 278만원으로  

13% 증가하였고, 용달화물차주는 4만원 증가하여 안전운임제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함
  - 개별화물차주(1~3톤, 3~5톤)와 용달화물차주의 월평균 운행일수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각

각 0.5일, 0.1일, 0.5일로 소폭 증가함 
  - ’21년 전체 차주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0.2시간으로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19년에 비해 

평균 0.7시간 정도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남  
  - 개별화물차주와 용달화물차주의 시간당 임금은 ’21년 각각 8,400원, 11,400원, 7,200원으로 

조사되어 개별화물차주(1~3톤), 용달화물차주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운임제 도입이후 개별화물주와 용달하물차주 시간당 임금은 각각 1,000원, 2,100원, 400원 

증가하였고, 이들 차주들은 안전운임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최저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임

                      <표 4> 개별화물차주 및 용달화물차주의 차종별 순수입(단위: 만원) 

 m 정부의 안전운임제에 대한 대책 및 문제점
  -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의 요구조건으로 총파업 선언(11.24)
  -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사이에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외에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교섭이 결렬됨(11.28, 11.30)

년도 근로조건
개별화물차주 용달화물

차주
근로조건

개별화물차주 용달화물

차주1~3톤 3~5톤 1~3톤 3~5톤

2019
월평균

순수입

165 246 156
월평균

운행일수

21.7 22.5 21.9

2020 158 276 145 21.9 22.1 21.9

2021 182 278 160 22.2 22.6 22.4

2019
1일 평균

근로시간

10.3 11.7 10.5
시간당

임금

0.74 0.93 0.68

2020 9.7 11.7 10.3 0.74 1.07 0.64

2021 9.8 10.8 9.9 0.84 1.14 0.72

자료: 화물운송시장 동향보고서, 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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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11.29)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에 거부하면 면허정지나 취소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함  
  - 대통령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대책을 발표(12.4) 
    ⦁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외
    ⦁ 운송방해 행위 및 업무개시명령을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 사법처리
  - 정부 대응의 문제점 
    ⦁ 업무개시명령은 2021년 비준한 ILO의 87호 협약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음
     ※ 공공기관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간섭도 중단해야 하고, 노동자 및 사용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됨(ILO 87호 협약내용 중)

    ⦁ 화물연대의 파업은 화물차주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권리이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법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외면한 군사독재주의적 발상임

     ※ 이번 정부의 강압적인 대응으로 인해 노사갈등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금속, 건설, 조선 등 다른 노

조들에게도 위기의식과 투쟁의지를 자극하여 정부 및 노사의 대립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임 
    ⦁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안전사고 감소의 효과가 없다고 무효한 제도라고 주장하는데, 안전운임제로 

인해 화물운송시장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임
     ※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안전사고가 개선된다고 하기 보다는 안전사고에 대한 

메뉴얼을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안전사고예방에 효과적인 것임을 상기해야 함  

3. 정책제언

 m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중지하고, 화물연대와 협상을 재개하여야 함 
  -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의 요구조건을 검토할 필요 
    ⦁ 임금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과 같이 안전운임제로 공정하게 운송료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불리한 구조에 있는 화물차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 

 m 화물연대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중재역할 필요
  - 일몰제 3년 연장, 적용품목 3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3+3’ 중재안 제시 
    ⦁ 최인호의원 등 10인(22.6.30),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법률 개정안 발의 

 m 업무개시명령을 제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 발의
  - 근로요건에 관한 필요적 사전협의 규정, 업무개시명령 시행 전 국토교통부의 필요적 청문 

등의 의무,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긴급구제요구제도 신설 등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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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안전운임제 도입 후 운송료, 주선료, 거래단계 등 화물운송 구조가 개선되어 제도유지 필요
  - 정부는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안전사고율이 감소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화

물운송시장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오히려 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운송료) 화주가 운수업체에 주는 운송료(컨테이너, 부산―수도권)가 390천원(’19년) → 550천원

(’21년)으로 40.9% 인상, 운수업체가 차주에게 주는 운송료가 324천원 → 385천원으로 18.7% 인상
    ⦁ (주선료) BCT 차주가 주선업체에 내는 주선료가 635천원(’19년) → 189천원(’21년)으로 70.2% 감소
    ⦁ (거래단계) 셔틀 차주의 운송거래단계가 2단계 이하 28.5% → 80.3%로 증가, 3단계 69.7% → 

19.7%로 감소하였고, 운송거래단계가 줄어든다는 것은 주선료 감소로 차주의 수익이 증대

 m 산업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화물차주의 소득수준을 개선함
  - ’21년 일반화물차주, 개별화물차주, 용달화물차주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각각 14,500원, 

10,000원, 7,200원으로 산업별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 28,600원에 절반 이하 수준임
    ⦁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일반화물차주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벗어나, 산업별 임금수준

이 가장 낮은 숙박·음식업 14,600원에 가깝게 인상되었고, 개별·용달 화물차주는 최저임금 수준임
    ⦁ 낮은 운송료에 시장진입 비용으로 신차구입비 컨테이너 12,659만원, BCT 13,671만원, 번호판 

프리미엄 평균 2,639만원 등이 소요되어 화물차주의 임금개선이 필요함

                                  <표 4> 산업별 시간당 임금(단위: 원) 

      자료: 통계청 자료를 가공함

 m 화물운전자를 위한 안전사고관리 매뉴얼 정비 및 시스템 구축
  - 안전운전교육, 운행환경 개선, 건강검진, 직무스트레스 관리, 사고원인 조사 등 화물차주에 

관한 안전사고관리 매뉴얼을 구축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계획) 안전사고관리 계획수립 → (실행 및 운영) 안전운전 교육, 건강관리, 안전운전 확산 → (점

검 및 모니터링) 안전운전 점검 및 평가 → (개선) 개선방안, 개선관리 지원 등의 체계로 안전사
고 관리 매뉴얼 구축

 m 고속도로 휴게소 내 화물차주의 휴게공간 마련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야간운행, 과로에 노출된 화물차주에 고속도로 휴게소 내 휴게공간을 마련
   ⦁ 휴게실, 헬스시설, 샤워시설 등 고속도로 휴게소 내 화물운전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국가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의욕 향상에 기여 

구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시간당 임금 28,800 25,800 25,100 27,100 14,600 48,100


